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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6. 1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반도체 고급인재 인력양성 사업 예타는 차질없이 추진할

예정(6.11,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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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｢K-반도체 전략｣의 민·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은
’23년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, 현재 관련 선행사업이 추진 중임

◇ 6.11일 국민일보 <반도체 고급인재 시급하다는데⋯ 인력양성 사업
예산은 0원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□ ｢K-반도체 전략｣의 석·박사급 인재 육성 사업이 빨라도 2023년부터

시행될 예정이며,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산업부는 ‘민·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’의 선행사업으로

민·관이 공동투자하는 ‘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·소자·공정 기술개발

사업*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, ’22년 관련 예산 확대도 추진 중

     * (’20년) 국비 23억원, 민간 23억원, (’21년) 국비 30억원, 민간 30억원 

□ ‘민·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’은 5월 13일 ｢K-반도체

전략｣에서 밝혔듯이 ’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어있었음

ㅇ 동 사업은 지난 4월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하고, 사업

규모도 확대(3,000억원→3,500억원)하여 올해 3분기 예타를 신청할 예정임

ㅇ 향후, 인력양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

적극 협의해 나가겠음

※ 문의: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박찬기 과장(044-203-4270)/박성수 사무관(4274)


